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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 머리카락을 비료로 사용?
애기똥풀․화란국화에 적용 … 식용작물 적용은 추가 연구 필요

쓰레기로 버려지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훌륭한 비료가 될 수 있다는 최신 연구가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.

라이브사이언스 닷컴에 따르면, 과거 연구에서도 이발소나 미장원에서 나오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른 퇴비

소재와 섞으면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머리카락만으로 효율적인 비료가 될 수

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.

미국 미시시피 주립대 연구진은 상추와 쑥, 애기똥풀, 화란국화 등 4종의 식물에 퇴비처리를 하지 않은 머리

카락 뭉치와 방출 속도 조절형 비료, 수용성 비료를 주거나 아무 것도 주지 않는 4가지 방식으로 재배해 수확

량을 비교했다.

그 결과 머리카락 비료를 사용한 식물은 아무런 비료를 주지 않은 식물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많았지

만 빨리 자라는 상추나 쑥의 경우 시판 화학비료를 사용한 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애기똥풀과 화란국화에서는 머리카락 비료를 사용한 쪽의 수확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연구진은 머리카락과 화학비료의 차이 중 일부는 부패해 양분을 방출하는 속도 때문에 생긴다며 빨리 자라

는 식물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비료만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.

그러나 연구진은 식용 작물을 키우는데 사람 머리카락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을 지는 건강 문제 등을 고려

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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